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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공동 보도자료>

 경찰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출입을 

통제하면서 군 병력 출입은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.

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

자료에 따르면, 3일 23시 37분경 서울경찰청은 영등포서 경비과, 국회경비대 

등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의 전면 출입 통제 명령을 하달했다.

<3일 23:37:41, 서울청 경비안전계장, 네.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. 아울러 재차 차

벽 설치하세요.>

 4일 00시 34분경 서울경찰청은 재차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지시하며 군 병력

의 경우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

치하라고 지시했다.

<4일 00:34:52, 서울청 경비안전계장, 서울청 경비상황실에서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금일 

근무에 지원된 영등포서 관내 근무에 지원된 경력들에게 일방지시합니다. 기존과 마찬가

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. 다만, 군 병력 군 병력 의 경우에는 안으로 

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조치하세요.>

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면서, 군 병력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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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군 부대의 국회 출입은 허용하면서 국회의원 출입은 막았다!

- 포고령 선포 이후 국회 전면 통제했지만 00시 34분 군 부대의 국회 진입은 허용

- 심지어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된 후 01시 46분에 군 부대 진입 허용해

- 국회 행안위 야3당 의원들“경찰의 내란 혐의 구체적으로 드러나,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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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출입을 허용한 것이다. 당시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장의 

비상소집에 따라 국회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.

 심지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 30분이 지난 후에도 

군 부대의 진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.

  4일 01시 41분경 수방사 병력이 철수했다가 다시 진입하겠다고 요청했고 

경찰은 01시 46분 5분만에 이를 허가했다.

<4일 01:41:52, 국회경비부대장, 수방사 병력이 나갔다가 다시 국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

데, 다시 들어가는거는 허가를 해줘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 경비안전계장.>

(중략)

<4일 01:46:31, 서울청 경비안전계장, 알겠습니다. 군 관련자들은 진입 조치하세요. 영등

포서 경비과장 잠깐 전 지시시항 수신했는지.>

 당시 국회 3문 쪽에선 A 국회의원을 포함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국회 진

입을 시도하고 있었다.

 이 밖에도 경찰은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통제를 위해 모

든 출입문에 버스 차벽 설치를 지시했고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

도 행정 차량 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통제를 위해 일사

분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.

<3일 22::50:38, 서울청 경비안전계장, 27, 34, 45, 71, 87기동대장. 아울러 현시간 각 문에 

경력 배치뿐만 아니라 문앞에는 경찰버스로 차벽 설치하세요.>

<3일 22::53:02, 서울청 경비안전계장, 네. 지시하고 있는 5개 기동대 경찰버스로 각 출입

문 차벽 설치를 지시했습니다. 다만 차벽만으로 부족한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영등포

경찰서 행정차량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해서 좁은 공간이라 도 비지 않도록 조치하세

요.>

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의원들은 “국회의장도 담을 넘어 영내로 들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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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때 군 병력은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국회로 들어온 것이 확인됐다”

며 “이는 명백한 내란 공조 행위다. 단순히 수사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

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할 것이다”라고 강조했다.


